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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원초적이고근원적인자연과의관계성을일깨워주는데동물은더

없이좋은소재였다. 원시시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인간은다양한방식

으로동물들을묘사하여인간과동물간의관계를발전시켜왔다. 

고대이집트시대에고양이는성스러운존재이자이집트사원을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아누비(Anubi) 신은개의형상을빌렸고, 파라오는흔히매

로상징화되기도했다. 구약성경의창세기에서하느님은넷째날과다섯째

날동물을창조했다고하고북미인디언들은부족의의원이죽으면새로환

생해하늘로날아간다고믿었으니, 오래전부터인간에게동물은종교, 신

화, 점성술에관한 영감의원천이되어왔다. 원시시대동굴벽화에나타난

동물그림과낙서를봐도이미선사시대부터인간은동물과밀접한관계였

다는것을알수있고, 야생동물의가축화는인간이동물을친구, 보호자, 감

정의투영상대, 상상력과동정심을공유하고교환해온결과라고도볼수있

다. 그이후중세시대에서보여지는동물일러스트나최근의월트디즈니만

화, 동물형상의봉제장난감과도자기등도비슷한범주에속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열린아나길리의‘노아의방주’전( 1 9 9 9년 4월 1 4일

~ 1 8일, 이탈리아의아틀리에멘디니(Atelier Mendini))은깊은산속, 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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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 방주에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했다. 

그리고 그 이후

…
아나길리(Anna Gili)와슬램프( S l a m p )

디자인의‘노아의방주’프로젝트

적기억, 재탄생등의컨셉을비사짜(Bisazza) 디자인의유리컬렉션과슬

램프( S l a m p )의램프컬렉션에도입한전시회로기억된다.   

디자인 회사슬램프( S l a m p )의 램프시리즈는주제의식면에서길리의

회화작품들과조화를이룬다. 호랑이의얼굴을램프갓에장난스럽게묘

사해넣은것이나원색을위주로한디테일처리가인상적이다. 동물얼굴

을하고있는슬램프의램프시리즈는이회사의단골램프소재인오펄플

렉스( O p a l f l e x )를채택했다. 아동시절동화와전설속에서나만날듯한친

근하고매력적인동물얼굴을하고있는램프를보고있노라면, 한편의소

품을넘어서한마리의귀여운동물을옆에두고있는듯한심리적공감대

까지느낄수있다. 디자이너아나길리가언급한수호신으로서의동물, 원

초적자연의일부분으로서의동물들이슬램프의램프로환생하여인간과

자연의공감대를재형성시켜주는듯하다.  www.slamp.it

동물의얼굴을램프갓에장난스럽게묘사해넣은것이나원색의이미지가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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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길리(Anna Gili)

아나길리는이탈리아의오르비에토(Orvieto) 출신으로1 9 8 4년피렌체에있는I.S.I.A. 학교를졸업했다.

당시졸업작품으로완성한‘사운드드레스(Sound Dress)’프로젝트는이후밀라노현대미술전시관

(P.A.C.: Contemporary Art Pavillon)을비롯해서도쿄세이부백화점과독일뒤셀도르프미술관등국제

전시회에서선보인바있다. 이후1 9 9 5년‘선택적친화성(Elective Affinity)’이라는주제로열린밀라노

트리에날레, 밀라노 알키미아 미술관, 독일 스투트가르트의 케스-바이스 갤러리( K a e s s - W e i s s

Gallery), 한국대전엑스포, 파리퐁피두센터, 덴마크의루이지아나뮤지움, 독일브레멘의우베르세뮤

지움(Ubersse Museum) 등국내외다수의유명전시행사에참여해온작가다. 최근뉴욕아티스트스페

이스( A R t i s t s’Spacae) 갤러리에서개인전( 1 9 9 7년1월)을가졌고, 밀라노에그녀의개인디자인사무

실인스튜디오길리(Studio Gili)를설립( 1 9 9 8년)했다.

세계유명클라이언트들을상대로실내장식및제품을디자인하는일을주로하며, 알레시, 살비아티

(Slaviati), 비사짜모자이찌(Bisazza Mosaici), 카시나(Cassina), 리첸호프, 도른브라크트(Dornbract), 아르

쯔버거(Arzberger), 슬램프(Slamp), 카펠리니(Capellini) 등의주요클라이언트와문화단체에컨설팅서

비스및아트디렉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996년이후로줄곧피에트로로자T B M의가위와칼신

제품컬렉션프로젝트담당디렉터로일해온그녀는‘누보벨디자인(Nuovo Bel Design)’( 1 9 9 2년)전과

‘프리모르디( P r i m o r d i )’( 1 9 9 4년)전, ‘무타멘티( M u t a m e n t i ) -디자인조각전’( 1 9 9 5년4월)을직접기획

해큐레이터로서의면모를보이기도했다. 밀라노신미술아카데미(Nuova academia di Belle Arti)에서

산업디자인강의( 1 9 9 1 - 1 9 9 6년)를하기도했다.

또한그녀의작품들은여러권의책으로출간되기도했는데<감각있는생활(Wohnen von Sinnen)>

(Kunstmuseum Dusseldorf: 1996년), <국제디자인연감(International Design Year Book)> (영국: 1996

년, 1997년) <신이탈리아디자인(New Italian Design)> (Rizzoli, New York: 1990년), <현대이탈리아가

구(Contemporary Italian Furniture)> (L’Archivolto, Italia: 1996년) 등이다. 

“Noah’s Ark Universal Sympathy” Exhibition by 

Anna Gili and Slamp

The Italian Designer Lamp manufacturer and retailer Slamp and Milan-

based designer Anna Gili have put together a design exhibition in Milan,

Italy. The exhibition titled “Noah’s Ark Universal Sympathy”(at Atelier

Medini, Via Sannio 24, Milan), conceived by Anna Gili, showcased a series

of illuminant paintings, a collection of design glasses by Bisazza, and, of

course, Slamps’s lamp collection designed by Anna Gili. Paintings, lamps,

and glass works which have been included in the exhibition were a clear

representation of the designer’s personal view of the animal kingdom that

prevailing animal images seem to echo the very natural and instinctive

aspects of human beings. 

Simple yet stylish details and shapes in the animal-faced lamp products

exude humanized, meditative, and mysterious world of animals and its

charm over human-beings. As is the case with all Slamp objects, Gili’s

animal-faced lamps had been produced with Opalflex. In Gili’s Noah’s Ark

exhibition, animals, intended to be the reference of the earliest humans,

are reenliven to be the sympathetic “presence” in the daily-living space.

www.slamp.it

“나는이전시를통해서동물에대한내개인적느낌을전달해

보고싶었다. 가축과야생동물을두루포함해서생동감있고

약간은아이러니컬하며감성적인측면을광택나는회화작품

으로보여주고자했다. 내작품에표현된동물들은어딘가명

상적이고인간화된듯한신비로운분위기를전달하고있다.”

-  아나길리(Anna Gili)

원초적자연의일부분인동물들이슬램프의램프로환생해인간과자연의공감대를재형성시켜주는듯하다.


